
1. 서론 

1.1 연구의 목적1)

도시의 균형적 발전은 의료, 교육, 녹지, 상업시설 등 

다양한 공간의 기능적 용지가 지역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 

및 공유되며, 그에 따른 공평한 서비스가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도시의 건강한 발전을 평가함에 있어 핵심

지표이다. 

최근 한국은 고령화 가속, 출산율 하락, 수도권 인구집

중 등 복합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공간 기능의 불일

치, 시설 공급의 불균형 및 서비스 결핍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경제·산업 

중심 성장 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인구 변화가 도시 전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였을 뿐, 세부 인구 변수들이 도시의 개별 

기능(의료, 교육, 녹지, 상업, 공공공간)의 분포와 균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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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체계적 계량 분석이나 

다중 공간 규모 간 비교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요인을 찾고, 향

후 도시공간 기능의 균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

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1.2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17개 광역 시·도

를 대상으로1) 구조변이 계수(SVC)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

를 구축한다. 둘째, 2010년~2024년 인구구조 및 공간 기능

의 지표를 취합하여 다중 회귀분석과 상관분석을 통해 인

구 구조 변화가 공간 배치의 진화에 미치는 내재적 메커

니즘을 규명한다. 셋째, 다섯 가지 도시공간의 기능을 포

괄하는 SVC 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시공간적 차이를 측정

하고, 넷째, 인구 구조 변화를 정량화하여 시계열 및 공간 

분포를 분석한다. 다섯째, 다중 회귀와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인구 변수와 공간 기능 균형성 간의 결합 관계를 규

명한다. 마지막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 균형

성과 탄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 2010년∼2024년 KOSIS, MOIS, 국가공간정보플랫폼, 지방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인구 구조, 

인구 이동, 기능 시설 POI 및 서비스 범위를 함께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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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2.1 변수 및 지표 체계

본 연구의 지표체계는 크게 인구 구조 변수(독립변수)와 

공간 기능의 변수(종속변수)로 구분된다. 

    
2.2 측정 및 모형화

(1) 구조 변이 계수(SVC)

지역 간 공간 기능 분포의 이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

되는 SVC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공간 분포가 균형적임을 의

미하며, 값이 클수록 자원의 집중도가 높고 지역 간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 피어슨 상관계수

두 변수 간의 선형적 상관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량으로 

인구 변수와 공간 기능 SVC 간의 상관성의 강도와 방향

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3) 다중회귀분석 모형

인구구조 변수(인구 밀도, 인구 증가율, 고령화율, 순이

동률, 출생률 등) 도시공간 기능의 구조 변이 계수(SVC)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활용된다.

SVCi,t ​=α+β1 ​⋅PopDensityi,t ​+β2 ​⋅PopGrowthi,t ​+β3 ​⋅
AgingRatei,t​+β4​⋅Migrationi,t​+β5 ​⋅BirthRatei,t​+εi,t​

3. 실증분석

3.1 인구 구조의 시계열 변화

전반적으로 “고령화 가속, 인구밀도 안정, 증가율의 감

소, 출생 및 전입의 동반하락”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2015~2019년 한국은 ‘수도권 집중·지방쇠퇴’의 양상

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 밀

집도와 순유입률이 높았으나, 지방 대다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겹치며 공간 기능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2019~2024년 전국 출산율은 현저히 하락하였고, 서울·

부산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세종과 경기는 지속적으로 인

구를 유입하였고, 지방은 고령화율이 상승했으며 다수 지

역의 인구증가율은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인구밀도 

분포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

3.2 공간 기능 SVC의 변화

구조적 변동계수(SVC)와 인구학적 구조변수(독립변수)의 

추세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지표명 정의/계산식 코드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 / 총인구) × 100% X1

인구밀도 상주인구 / 면적(㎢) X2

인구성장률 (기간말 인구−기간초 인구)/기간초 인구×100% X3

순이동률 (전입인구 − 전출인구) / 총인구 × 1,000‰ X4

출생률 출생아 수 / 총인구 × 1,000‰ X5

표1. 인구학적 구조 변수(독립변수)

변수 

유형
지표명 정의/계산식 코드

의료
시설 밀도 / 

인구당 병상 수

의료시설 수 ÷ 면적 / 

병상 수 ÷ 총인구
Y1

교육
시설 밀도 / 

인구당 학교 수

학교 수 ÷ 면적 / 

학교 수 ÷ 총인구
Y2

녹지
녹지 수 또는 면적 

÷ 지역 면적

(녹지 수 또는 총 녹지 면적) ÷ 

지역 면적(단위: ㎢ 또는 ㎡ / ㎢)
Y3

상업
POI 밀도 / 서비스 

권역

상업시설 수 ÷ 면적 / 서비스 

권역 반경 분석
Y4

공공

공간
시설 밀도

공공서비스 시설 수 ÷ 면적 

(단위: 시설/㎢ )
Y5

표2. 도시 공간기능의 변수(종속변수) 구분 시계열 변화 시각화
2013

~

2019
2019

~

2024

표3. 인구 구조의 시계열 변화

이중축 추세도 결과 분석

고령화율

(X1)

- 2015년 13.1%~2024년 20.0%로 상승

하여 한국이 ‘초고령사회’진입을 

보여주며 도시 서비스 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인구밀도

(X2)

- 2020년 516.2명/㎢로 정점에 달한 

뒤 2024년에는 509.2명/㎢로 감소

- 이는 비핵심 지역으로의 분산 또는 

공실 증가로 공간 집중도가 완화되

고 있음을 시사

인구

성장률

(X3)

- 2015년 +0.40%~2021년 −0.18%, 

2024년 −0.12%로 하락하여 출생 

감소와 인구 유입 둔화에 의해 한

국이 ‘인구 음의 성장 사회’로 

전환했음을 의미

순이동률

(X4)

- 2015년 15.05‰~2024년 12.27‰로 

감소, 2020년 일시적 14.92‰로 반

등했으나 이후 급격히 하락

- 이는 대도시의 흡인력이 약화되고 

중소도시 ‘공동화(hollowing-out)’ 

위험 증가 시사

출생률

(X5)

- 10년 동안 1.239‰~0.750‰로 감소

(−39%)하여 한국의 만성적 저출산 

현상을 확인

- 향후 교육, 상업 등 기능의 인구 

공급 기반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

표4. 도시 공간기능에 대한 구조적 변동계수(SVC)와 연간 

변화율(%)의 이중축 추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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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구변수 – 공간 기능의 결합

(1) 상관성 분석 결과

고령화율과 의료·상업 SVC, 출생률과 의료·상업 SVC, 

인구 밀도와 녹지·상업 SVC가 모두 강한 정(+) 상관(|r|≥

0.9)을 보여 공간 기능의 불균형을 뚜렷하게 유발하였다. 

순전입률과 공공·녹지, 출생률과 교육·녹지, 인구 증

가율과 의료·공공은 중간 상관(0.4≤|r|<0.9)을 나타냈다. 

교육 공간은 반응이 약하고, 공공 공간은 인구 밀도와 

음(-)의 상관을 보였다.

그림 1. 상관성 분석 히트맵

(2) 회귀 결과(표준화 계수 및 유의성)

의료시설(Y1)은 인구 밀도, 고령화율, 출생률이 모두 유

의한 정(+) 영향을 보였고, 교육시설(Y2)은 인구 밀도만 유

의한 정(+)적 영향, 그 외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녹지시설(Y3)은 인구 밀도, 고령화율, 출생률이 모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고, 상업시설(Y4)은 인구 동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출생률·순전입률·인구 증가율과 관

련된 적응성과 집적 효과가 나타났다. 

공공시설(Y5)은 인구 변수에 전반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주로 정책 및 역사적 공간 배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종합분석

4.1 인구구조 변화의 공간적 함의

고령화율 상승은 의료·돌봄 및 공공서비스 체계의 구

조적 재편 압력을 가중시킨다. 인구 밀도의 ‘완만한 감

소’는 비핵심 지역으로의 분산 및 공실 확대를 시사하고, 

인구 증가율의 감소 추세는 ‘인구 감소사회’로의 진입

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순전입률의 변동 하락과 출생률 저하가 중첩되어 ‘인

구 축소-자원이동-공간 재편’현상이 부각되고 있다.

4.2 공간 기능 SVC의 시계열적 진화 요점

의료시설은 전반적으로는 개선되었으나 ‘인구 적합

성·지역적 접근성’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시설은 대도시 내부의 집중도가 높고, 변두리 지역

은 접근성이 부족하다. 

녹지시설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구조적 불균형 및 

자원 배치 불일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업시설은 집중에서 분산으로 전환되었으나 일부 도시

는 여전히  ‘구조적 집중’현상이 존재했다. 

공공시설은 비수도권 및 광역·저밀 지역에서 불균형이 

지속되고, 공간 배치의 탄력성과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 

4.3 인구 변수와 공간 기능의 상관성 연계 분석

의료 및 녹지시설은 인구 구조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교육시설은 안정적인 분포를 가지며 반응이 지연되는 특

성을 보였다. 공공시설은 인구 요인에 둔감하여 정책 주도

의 영향이 크고, 반대로 상업시설은 인구 동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집적과 확산이 공존하는 특성을 보였다.

5. 결론

한국은 초고령화와 인구감소의 단계로 특히, ‘인구 축

소-자원 이동-공간 재편’의 삼중 압력이 형성되어 있다. 

공간 기능 SVC의 진화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의

료·상업시설은 개선되고 있으나 녹지는 고위 변동, 교육

시설은 단계적 변동, 공공시설은 안정화로 보인다.

인구구조와 공간 기능은 유의한 결합 관계로 볼 수 있

는데, 정태 변수는 유의, 동태 변수는 지연의 효과가 나타

났다.

회귀 결과에서 메커니즘 차이를 확인하였고 특히, 의료

와 녹지시설은 고령화와 출생에 의해 주도되고, 교육시설

은 인구 밀도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상업시설은 동

태 변수에 민감하고, 공공시설은 정책 주도의 요인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 친화적 재편을 위해 비 핵심 지역의 의

료·돌봄 및 생태 서비스 공간을 강화하고, 출생률이 상대

적으로 높은 지역은 아동친화적 상업 및 녹지 시설을 우

선 배치하여 인구 재생산을 지향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재개발 및 공공서비스 균등화 사업을 통해 집중과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고밀도 지역 균형 조정을 시행하

독립변수 Y1  의료 Y2 교육 Y3 녹지 Y4 상업 Y5 공공

상수항 0.017 0.000 0.029 0.991 0.596

X1 

인구밀도
0.000 0.000 0.000 0.844 0.437

X2 

인구성장률
0.384 0.160 0.439 0.323 0.049

X3 

고령화율
0.000 0.384 0.000 0.131 0.668

X4 

순이동률
0.246 0.116 0.604 0.125 0.092

X5 출생률 0.000 0.640 0.005 0.113 0.691

표5. 도시 공간기능별 회귀분석 결과의 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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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순유입률 및 인구 증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 및 탄력적 공급 체계 마련을 통해 동적 모니터

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인구 증가 중심의 논리를 넘어 구조 

다양화 및 기능의 복합화, 공간 탄력화로 전환하는 거버넌

스를 구축하늘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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